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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글로벌 WM센터
해외채권 중개 서비스 개시

최근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인하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도 2016년 이후 3년 만에 금리를 2차례 인하해 1%대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사례

를 보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외화자산(외화채권, 외화 펀드 

등)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금융시장 환경과 고객의 투자 니즈에 맞게 외화채권, 

외화채권 ETF Wrap, 달러 RP 등 다양한 외화자산 투자상품 출시

를 위해 외화자산 WM(자산관리) 조직인 키움증권 글로벌 WM센

터의 문을 열고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

관을 통해 접근이 어려웠던 개인들의 해외채권투자가 좀 더 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채권의 강점은 국내 금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환 헤지를 통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으며,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환을 노출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역외 금융시장에서 개인들의 소액 

해외채권 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개인들의 해외

채권 투자 규모나 금융기관의 거래시스템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

다. 관련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해외채권 중개 시스

템을 개발 중이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우량 해외채권

을 발굴해 해외채권 중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채권 시장은 국가별, 통화별, 등급별, 만기별로 다양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하다. 해외채권 투

자는 개개인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가 부족

해 초기 투자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외채권 투자 시 기

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통화, 국가, 발행기업 선택뿐 아니라 투자 

전반에 거친 컨설팅이 필요하다. 키움증권 글로벌 WM센터는 업

계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바탕으로 소액단위(1천달러∼

20만달러)의 투자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글로벌 WM센터 박종철 이사는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을 주도한 

단칸 세대가 이룬 부(富)와 20년 이상 지속한 제로금리가 개인투

자가의 해외채권 투자 쇼핑에 나서게 하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며 

“최근 한국 경제와 금융환경이 1990년대 초반 일본과 유사한 단계

로 진입하면서 국내 개인들의 해외채권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국내 민간부문, 특히 가계와 기업에 유보된 금

융자산 규모와 달러 예금 등 외화자산의 수요에 비춰볼 때 민간 

부문의 해외채권 투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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